
띠앗 11월호 활동하기 자료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청년들이 함께하는 위령기도 

1. 준비물 : 초, 가톨릭기도서 or 11월호 활동하기 자료 프린트 

 

2. 진행 방법 

1) 초를 켜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한다. 

2) 진행자는 청년 회원을 두 그룹(그룹A/B)으로 나눠 선창/후창을 정한다. 

3) 청년회원 모두가 공동지향을 함께 읽는다. 

공동지향: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년회 또는 개인이 원하는 지향도 가능하며, 기도문 (괄호)안의 지향을 변경 하여 

 진행한다. (ex 세상을 떠난 가족, 친척, 친구를 위해) 

4) 가톨릭기도서(또는 11월호 활동하기 자료)를 참고하여 위령 기도를 바친다.  



위령기도2 (짧은 위령 기도)       

 

공동지향: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 진행자, ○ : 그룹A, ● : 그룹B, ◎ : 모두 함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하리라 믿으며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나이다. 

 

○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 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 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 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시편 50  

○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하소서. 

○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삽나이다. 

○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 보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미가 죄 중에 저를 배었나이다. 

●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 정화수의 채로써 제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지리이다. 

●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 저의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얼을 거두지 마옵소서. 

○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주소서. 



●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피 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 제 혀가 당신 정의를 높이 일컬으오리다. 

○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 

● 제사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어도 받지 아니하시리이다. 

○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 주님, 인자로이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 법다운 제사와 제물과 번제를  

그때에 받으시리니 

● 그때에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을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이다. 

 

╋ 주님,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기도합시다. 

너그러우신 주 하느님,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의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비오니 

세상에 사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주님의 기도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 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주님,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부산 교구의 선종하신 사제 및 수도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